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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그룹, 협력기업과 “행복경영”
협력기업과의 상생경영이 필수조건 … 협력 아닌 동반개념 강조

SK그룹이 협력기업과의 <행복동반자 경영> 도입을 선언했다. 

SK는 11월30일 워커힐호텔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,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주

요 계열사 CEO들과 협력기업 대표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경영 간담회를 열고 협력기업과의 <행복동반자 

경영> 도입을 선언했다.

SK는 협력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행복동반자 경영을 그룹운영의 우선과

제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행복동반자 경영은 협력기업이 행복하지 못하면 성장이나 행복추구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생경영이 필

요하다는 개념이다. 

최태원 회장은 “계열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”며 “대기업과 

중소기업이 수직관계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는 협력의 개념을 넘어서 동반

의 개념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

간담회에서는 SK텔레콤과 SK의 상생협력 성공사례가 발표됐으며, 중소협력기업 대표들은 SK그룹 CEO들

과 공동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. 

한편, SK는 2005년 5월 협력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, 적극적 정보공개, 협력기업 애로사항 

지원 등 <상생경영 3대원칙>을 설정한 바 있다. 

특히, 온라인 구매사이트 운영, 성과보상 시스템 및 협력기업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운영, 구매대금 현금결

제, 기금출연을 통한 담보대출 등 구체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을 실천해왔다. 

SK 기업문화실 권오용 전무는 “상생경영 실천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간담회에서 도출된 협력기업들의 의

견을 2006년 실천과제에 적극 반영해 행복동반자 경영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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